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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과 악의 구분에 대한 정의가 내용이 전개될수록 달라지고 흐려지는 
것이 흥미로웠지만, 마지막에 전쟁에 대해 그것은 운명이라고 하는 부
분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동떨어진 것 같아 아쉬웠다.

한줄평
다양한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만의 선과 악의 정의와 자아를 찾
아가는 헤세의 성장 기록

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

"나는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.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
전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. 인위적으로 분리한 절반만 인정할 게 아니라. 우리는 신을 
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해."

"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아는 누군가가 있음을 깨달으면 도움이 될 거야."

"우리는 개인을 너무 좁게 한정해버려. 아주 개별적인 특징이나 보통 사람들과 판이하게 
다른 것만을 개성이라고 생각하지. 하지만 우리를 이루는 것은 다 세계의 성분이야. 우리
의 육체가 어류나 훨씬 더 이전이 생명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진화적 계보를 지녔듯, 우
리의 영혼도 인류의 영혼 속에 존재했던 온갖 것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지."

'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. 알은 세계다.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
않으면 안 된다.'

'이 세계에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. 각성된 인간에게 부
여된 의무는 단 한 가지, 자신을 찾고 자신의 내면에서 견고해져서 그 길이 어디에 닿아 
있건 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을 더듬어나가는 일. 그 이외의 다른 의무는 존재하지 않
는다.'

감상

 작품 초반에 주인공 싱클레어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'두 세계', 즉 선한 세계와 악한 
세계로 구분한다. 그러나 데미안, 피스토리우스, 에바 부인 등 그의 다양한 데미안을 만나
면서 점점 그 경계를 허물고, 자아를 찾게 된다. 그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친 막스 데미안
은 싱클레어를 이끌어주는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. 싱클레어가 방황하거나, 곤경에 처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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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마다 데미안이 등장하는데, 이러한 점에서 데미안이 실존 인물이 아닌 싱클레어가 방어 
기제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. 
 또한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의 존재란 선구자이면서, 친구이고, 또 동시에 시기 질투의 대
상이다. 데미안을 어른같다고 여기던 싱클레어는 중학생이 되어 데미안과 떨어지게 된 후, 
그의 생각을 하면서 다른 동급생들에게 자신이 데미안이 된 것 마냥 행동한다. 또 그러면
서 오랜만에 만난 데미안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.
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전쟁에 대해 그것은 운명이라고 치부하는 장면은 전쟁에 대한 
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 이야기의 흐름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했다. 작품 속에서 누
구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며 또 그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뉘앙스가 등장
하는데, 전쟁이 그들이 선택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써 책
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명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.


